
문제의 ㄱ선지를 요약하면    이냐? 고 물은건데

문제를 내기 매우 귀찮았던 것으로 예상함. ㄹㅇ어쩔티비스러운 문제
아무튼 쉬운 풀이는 2가지가 있음
1) 동위원소 문제니깐 1을 빼서 생각하면 편할거라는 발상

->    둘을 비교하는게 되는데, 양변에 5를 곱하면   이므로 틀림.

2) 그냥 분모를 로 약분하면 바로 보임

    →      이므로 틀린 선지이다.

3) 그냥 정직하게 계산하면 됨

Comment) 계산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요즘 많이 보이는데....     하나 풀기 싫다고 펜 

놓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분모정도 4로 약분한다음 × 랑 × 정도는 계산합시다. 다들 
작년 수능 20번 봤잖아요.



Step 1) XY  혼자 있을때의 밀도는 이고, XY   mol, XY   mol을 혼합했을 때 
밀도는 이므로 내분을 생각하면 XY의 밀도는 임을 알 수 있음

Step 2) 준 분수를 양심적으로 계산하긴 싫으니 조금 생각해보면,  mol에 들어있는 X  원자 

수로 계산하면 보기 쉬울 것 같음. 준 분수에  를 곱하면, 분자는 XY   g에 들어있는 

X  원자 수, 분모는 XY   g에 들어있는 X  원자 수로 분수가 변형됨. 근데 이건  mol당 

원자수랑 같으니 그냥  가 됨. 즉    ×   .

Step 3) 와 는 비율만 알 수 있지만 계산 편의상 그냥   ,   라고 가정함. 그러면 

XY는 XY , XY이고, 각각 밀도(분자량)이 , 임. 따라서 원자량은 X  , Y  
임을 쉽게 알 수 있음

따라서 답은 ×   .

Comment) Step 2)처럼 사고하는 능력을 평소에 기르면 계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으니 참
고하세요



Step 0 : 실험 2 조작의 정당성) 우연스럽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실험 2를 2로 나누면 실험 
1,2에서 A의 질량과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아귀가 맞아 떨어짐. 따라서 기분 좋게 실험 2를 
2로 나누고 시작하자. 솔직히 이렇게 대놓고 보이는 자료는 안 나누는 것이 오히려 범죄인 듯.

Step 1) 남은 반응물 질량이 같고, A의 질량도 일정함. 따라서 한계 반응물은 무조건 다를 
수 밖에 없고, 실험 1, 2 각각 A, B임. 이게 당연하지 않다면 A를 고정하고 B를 첨가할 때 
남은 반응물의 질량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지 생각해보자.
Step 2) 실험 2에서 B g은 전부 반응하고, A  g가 남았으니 A는 g  반응함. 따라서 
반응 질량비가   임을 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험 1에서 남는 B의 질량은  g인데 이
게 이므로,   . 따라서   의 반응 질량비를 가짐. 
Step 3) 반응 계수와 반응 질량비에 의해, A  g은  mol, B   g은  mol로 가정할 수 있
음. 그러면 실험 전 몰수 상황과 그 반응 후는 다음과 같음. 단 실험 2를 2로 나눴던걸 다시 
되돌렸음

따라서         ->   
추가 풀이) 선지대입법 :Step 2)까지만 풀어도 A의 분자량B의 분자량  임을 반응 질량비와 분자량

비에 의해 구할 수 있음. 한편   이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 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답의 후보는   이고 2번이거나,   이고 5번임.

A B 남은 반응물 
질량  

  

A B 반응 후 총 몰수

   (계산할 필요 없음)

  



정말 쉬운 문제.

Step 0) 준 분수는 몰농도가 아니라 그냥 개수비로 생각하면 됨. 심지어 HA의 부피가 같으
므로, X Y   (mmol)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됨.

Step 1) ㄱ을 XOH , ㄴ을 YOH라고 두면, (가)에서 X Y   (mmol)은 임. 현장에
서는 의 배수인 것만 봐도 그냥 넘기면 됨. 아무튼 증명을 해 보면, (나)에서는 X Y  
(mmol)은  인데,   이라고 쳐도 이미   , 즉 이미 (나)가 (가)의 절반 이상임.  
그런데 준 자료에서는 (나)가 (가)의 절반 미만이므로, 모순임.

Step 2) 따라서 ㄱ은 YOH, ㄴ은 XOH임. 

(가)에서 X Y   (mmol)은 , 따라서 (나)에서는 임.    이므로   
Step 3) (나)가 중성이므로 ×   ×  × ,   
따라서 답은   
Comment) 줄글해설이라 그렇지, 말로 설명하면서 하면 정말 짧게 풀 수 있는 문제. 이건 중
화반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몰농도 + 중화적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쉬움.


